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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

민    법   Ⅱ 응시번호 성 명

〈제 3 문〉

X토지는 甲과 乙이 각각 1/2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, Y토지는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

있다. 甲은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,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丙에게 

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 및 Y토지에 관하여 각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, 乙 역시 

甲의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

었다. 그 후 甲은 A로부터, 乙은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각각 X토지에 대한 자신

의 지분에 관하여 후순위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. 

한편, 평소 甲소유의 Y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식당 영업을 희망하였던 C는 甲으로부

터 Y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, 월 차임 50만 원,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

하였고, C는 이후 Y토지에 Z건물을 건축하였다. (각 문항은 독립된 것임)

1. X토지 중 乙의 지분이 먼저 경매되어 이로써 丙의 채권이 전부 만족되었다. 만일 B가 

丙의 권리를 대위하고자 할 경우, 이와 관련한 B의 구제 방법을 논하시오. (20점)

2. 丙이 乙의 X토지 지분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게 되자, 丙

과 甲은 공모하여 X토지에 대한 甲의 지분 및 Y토지에 관한 각 저당권을 모두 말

소하였고, 甲은 즉시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Y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

이전등기를 해 주었다. 이 경우 물상보증인 乙의 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

인용될 수 있는가? (10점)

3. 만일 甲과 乙이 X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면, 丙이 甲의 

X토지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지분이 D에게 매각된 

경우, D는 甲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가? (10점)

4. 甲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, 甲은 C에게 민법 제

635조에 따른 해지통고를 하면서 Z건물의 철거 및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. 

그러자 C가 甲에게 Z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,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

있는가? (10점)

확 인 : 법무부 법조인력과장



- 2 -


